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 게재되어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 

1. 자녀에게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보세요. 

❍ 자녀에게 관찰되는 손상이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 겨드랑이, 팔뚝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는 경우

 - 2세 미만의 자녀에게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신체에 학대의심 증거가 있는 경우

 - 다발성의 시기가 다른 멍이 있는 경우 

 - 회음부/엉덩이 화상, 팔다리에 스타킹이나 장갑 모양의 사지 화상 등이 있는 경우 

❍ 자녀의 상흔이나 사고에 대한 설명이 교사와 자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원 내에서 아동이 다쳤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 자녀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 자기 파괴적인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하여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 자녀가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인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

 -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외출을 거부하는 경우

2. 학대가 의심될 때는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 112로 신고해주세요.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자녀의 추가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녀의 마음을 치료해주세요. 

 ※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몸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수 있지만, 학대로 인해 마음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

나도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앱(App)

아동학대의 범위, 징후, 관련법, 신고 방법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 및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스마트폰에서도 편리

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3.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해보세요. 

<상황 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라고 이야기한다.

1) (매우 놀라며) 뭐라고?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고? 때렸단 말이지? 머리 때렸어, 엉덩이 때렸어? 손

으로 맴매했어? 몇 대 때렸어? (X)

2-1) (차분한 목소리로) 그랬구나.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줘. (O)

2-2)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줘. (O)

- 자녀의 표현을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자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이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아동에게 질문할 경우 유도질문이 되거나 자녀의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부모가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동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혼이 날까

봐 학대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상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자녀가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한다.

1) 엄마한테 얘기해봐. 응? 빨리 이야기해야 엄마가 도와주지. (언성을 높이며) 네가 말 안하면 못 도

와준다니까! (X)

2)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구나!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이야기해줘. (O)

- 자녀에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다그칠 경우, 자녀는 거짓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답답

하시더라도 자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상황 3> 자녀의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이야기가 있다.

1) 어제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 더 자세히 말해봐.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얘기 있잖아. 잘 좀 기억해

봐. (다음 날) 이제 기억났어? 선생님한테 맞은 이야기 여기 아빠랑 할머니한테도 해봐. (X) 

2) 자녀가 이야기할 때 까지 학대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O)

- 학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 의심상황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은 아동의 기억을 변형시킬 가

능성이 있고, 학대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자녀가 힘들 수 있으니 반복하여 질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아동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그 밖에도 다음 내용을 유의하여 자녀와 이야기해주세요.

❍ 자녀를 안심시켜 주세요. 

-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상황을 이야기해도 벌을 받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 안심하

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 아동들은 보통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을 단시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지침은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재차 질문하여 자녀

의 기억이 변형되지 않게 해주세요. 


